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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정보-제105호

지구 전체적으로 2021년 7월이 역대 가장 더웠다

2021.8.13.자 NOAA 누리집 기사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미국해양대기처(NOAA)의 국가환경정보

센터(NCEI)는 전지구적으로 2021년 7월

이 역대 기록중 가장 더운 달이라는 명

성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NOAA 처장 릭 스핀라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장 더운 걸로 1등이라

니 최악의 명성입니다. 7월은 통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달이다 보니 2021

년 7월은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뜨거운 7월이자 달이 된 것이죠. 이 새로운 기록

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밟아가고 있는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경로상에 나타나

는 현상 중 하나일 것입니다.”

숫자로 보는 2021년 7월

Ÿ 전 지구: 육지 및 해양 표면의 온도를 평균한 7월의 지구 전체 표면 온도는 20

세기 평균인 15.8℃보다 0.93℃ 높음. 이는 142년 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7월. 이전까지는 2016년 7월이 가장 더웠는데 (이후 2019년과 2020년 7월

에 동률을 이룸) 이보다 0.01℃ 높음.

Ÿ 북반구: 육지 표면만의 평균온도는 역대 기록 중 가장 더운 7월. 이전까지는 

2012년에 세운 기록이 최고였는데, 이보다 1.54℃ 높았음.

Ÿ 지역 차원의 기록: 

   - 아시아는 기록상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냈으며 이전까지 최고였던 2010년의 

기록을 깸. 

   - 유럽은 금년 7월이 2018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뜨거웠음. 2010년 7월과 동률. 

   - 북미,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는 금년 7월이 역대 가장 뜨거운 7월 상위 

10위 안에 들었음.

극심한 더위와 지구 기후 변화

NCEI의 세계 연간 기온 순위 전망(Global Annual Temperature Rankings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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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지난 7월의 데이터로 비추어 볼 때 2021년은 전 지구적으로 역대 가장 

따뜻한 10년 안에 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NCEI 월보에 실린 7월의 극한 더위는 이번 IPCC 제1실무그룹 6차 보고서에 설명

되어 있는 기후의 장기적 변화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NOAA 처장인 스핀라드 박사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 세계 과학자

들이 기후가 변화하는 방식에 대한 가장 최신의 평가를 내렸고 그것이 바로 이번 

IPCC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인간의 영향이 명백히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으며 그 영향이 지구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은 물론 빠르게 강화되

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에 지구촌에 발생한 역대급 기록 및 현상

NOAA의 ‘7월 지구 기후 보고서’에 실린 여타 주목할만한 사항

Ÿ 반구별 해빙 면적 

  - 미국 빙설 데이터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 북극의 해빙 면적은 43

년 기록 중 네 번째로 작음. 이보다 작았을 때는 2012년, 2019년, 2020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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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었음. 

  - 남극의 7월 해빙 면적은 평균 이상이었고 2015년 이후 가장 컸음. 이는 기록

상 8번째임.

Ÿ 열대 지방은 평상시보다 분주

  - 대서양에서는 2021년 허리케인 시즌 들어 가장 이른 5번째 폭풍 엘사(Elsa)가 

7월 1일 형성. 

  - 태평양 동북부와 서부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각각 세 차례의 명명된 폭풍을 

기록.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7월까지) 전 세계 열대 저기압 활동은 

명명된 폭풍의 개수로 보면 평년 수준을 상회.


